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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과 북,
함께 부르는 노래



Ajou Lecture Vol.380

 분단 이전까지만 해도 같은 음악을 향유했던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길을 걸어 왔다. 그리

고 서로의 음악을 아는 것을 금지 및 금기 시 해 왔다. 남과 북은 서로의 음악을 알아서는 안 되었고, 

알려고도 하지 않았고, 알 수도 없었다.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남과 북의 음악에 적지 않은 

변화가 생겼고, 서로의 음악을 대하는 태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. 그렇지만 그 

변화 또한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.

 남북의 음악은, 멀게는 198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. 우선 남쪽에서

는 1988년 10월 27일에 단행된‘납월북 음악가 작품규제 해제조치’가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. 그

리고 때마침 불었던 민주화의 열기, 북방외교정책 등도 음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. 2000년

에 들어서는 남북 두 정상 간의 회담과 6·15 남북공동선언이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.

 그런 한편 북쪽에서는‘조선민족제일주의’의 등장과 함께 음악분야뿐만 아니라 예술 전 분야에 

걸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주기 시작하였다. 그리고 알게 모르게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

고, 분단 이전에 만들어진 근대노래인 창가·동요·예술가곡·대중가요·신민요 등에 관해서도 재

평가가 이루어졌다. 또한 6·15 남북공동선언 역시 북한 음악의 변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고, 젊

은 지도자인 김정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. 

 그와 더불어 그 동안 몇 차례 진행된 남북 음악 교류, 음반와 테이프, 동영상, USB, 유튜브, 인터넷, 

영화 등을 통하여서도 분단 이후의 남의 음악이 북에, 북의 음악에 남에 전해져 서로의 음악에 일정

한 영향을 주었다. 그리고 그 결과 이제는 적지 않은 곡들을 공유하게 되었다. 

 본 강의는, 어떤 곡이 남과 북이 공유하는 것인지 즉,‘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로는 어떤 것이 

있는지’를, 북에서 직접 연주한 동영상과 음원 등을 통하여 감상을 하고 또 해설을 통하여 알아보

고 느껴보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.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잘 모르는 북한음

악의 일면을 이해해 보고자 하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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